태재연구재단 브리핑

“미래주거” 연구주제 개괄주거는 사회변화 동력에 의해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발전해 왔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디지털 사회를 거치며, 주거의 형태는 집단에서 대가족으로, 그 후 소가족으로, 가정형태에 따라 변모하여 왔으며, 주거가 가지는 의미 역시 보호처에서 숙식의 장소로, 이제는 정체성 기반 자기 계발, 쉼과 소통의 장소로 범주가 크게 확대되었다.

디지털 변화와 함께 주거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활성화, 주거의 기능 확대와 함께 사람들이 주거에 머무는 시간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주거는 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고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 들어 약화되는 가정의 기능을 주거는 디지털 결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주거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조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외부에서 누리던 활동들이 주거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더 많은 시간을 주거에서 보내게 됨으로써 주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주거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인간 생애 전반에 걸쳐 최고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주거를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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